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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s between female adolescents's relationships with their 

parents, psychological well-being, and attitudes towards eating.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such as their school 

grades, and religion, and their parents' level of educationl, marital status, and income were also analyzed in relation with 

the three major variables. Female adolescents' psychological well-being consisted of two indices: self-esteem and depre-

ssion. The sample of this study consisted of 419 female students from 4 middle schools and 2 high schools located in 

Jeollabuk-Do province and the data were collected by using the method of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s. 

The results of the analyses showed that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level of parental attachment across 

parents' marital status, father's education level, and family income. Participants' psychological well-being levels were also 

different according to their grades, parents' marital status, and father's education level and income; and the level of 

eating attitude was different according to their school grades. The correlation analyses results indicated that parental 

attachment was positively related to self-esteem but negatively to a depressive mood. In addition, female students' eating 

attitudes were negatively associated with parental attachment and self-esteem, but positively with a depressive mood. 

Finally,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found that a negative eating attitude was strongly influenced by a depressive mood, 

while parental attachment seemed to influence eating attitude indirectly through a depressive m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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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최근 우리사회는 마르고 날씬한 사람에게 가치를 부여하

고 그 사람의 능력보다 외모가 갖는 가산점이 크게 작용하

여 대인관계나 취업에서 유리한 혜택을 받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거의 모든 여성이 정상체중 이하의 체중을 갖기를 

원하여 과도한 다이어트를 행하고 있으며 그 결과 오히려 건강

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이경혜, 2003). 과도한 다이어트는 

식욕부진증이나 폭식증의 섭식장애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아 

개인에게 심각한 신체적 손상과 심리적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다(Ata et al., 2007; Petrie, 1993, 이경혜, 2003 재인용). 

이와 관련하여 섭식장애의 원인에 관해서 많은 연구가 행

해지고 있으나 현재까지 특정요인이 원인으로 규명된 바는 

없으며 현재는 생물학적 요인, 심리적 요인, 사회문화적 요

인 등이 다차원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Blun-

dell & Hill, 1986; 박준성, 2001 재인용). 섭식장애의 심리

적 또는 심리문화적 변인 가운데 관계 역동적 변인은 청소

년들이나 성인초기의 내담자들이 경험하는 원 가족 경험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 실제로 가족과 관련하여 과거와 현재

를 불행하다고 느끼는 청소년들이 다른 청소년에 비하여 식

이장애의 위험성이 높은데(유완송, 2004), 외국의 여러 연구

자들(Ata et al., 2007; Dinsmore & Stormshak, 2003; Ler-

son, 1991)에 의하면 가족의 역기능적인 의사소통 양식은 내

담자의 섭식행동에 대한 왜곡된 인지와 높은 상관이 있다고 

하였다. 또한 Leung과 Schwarzmann(1996)은 가족의 낮은 

기능이 섭식장애 내담자의 자존감에 직접적으로 부정적인 영

향력을 끼치고 섭식장애의 생성 및 발달을 촉진시킨다고 하

였다. 이와 같이 섭식장애는 표면적으로는 개인적 장애의 성

격이 강한 것 같지만 가족이라는 범위 안에서 발생하고 유

지된다는 측면에서 가족의 역동성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정영선, 2005). 그러나 많은 연구들이 섭식장애의 신체적인 

문제는 단순히 결과론적인 특성으로만 간주해온 점이 없지 

않고(이규은․김남선, 1998) 국내에서는 섭식장애와 가족관

계에 대한 연구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섭식장애와 

가족관계, 특히 섭식태도에 어려움이 있는 청소년과 그들의 

부모와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더욱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섭식장애는 그동안 서구사회에서만 흔한 질환으

로서 국내에서는 주목을 받지 못하였으나 국내에서도 섭식

장애 환자의 유병율이 증가하면서 유병율과 원인, 치료방안

에 대한 조사 및 연구가 꾸준히 행해지고 있다(박준성, 2001). 

그러나 서양연구에 비해 선행연구가 많지 않아 국내 섭식

장애환자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실정이다. 국내에도 1990

년대에 들어서 섭식장애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면서 폭식

행동을 보이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특성을 밝히거나 

치료의 효과성을 검증하는 연구(공성숙, 1997; 권호인, 1999; 

윤화영, 1997; 이정애, 1998; 이지은, 2000; 정호선, 1997)들

이 있다. 그러나 대부분 선행연구는 여대생을 대상으로 이루어

졌으며 식이장애을 보이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아직 

미비한 실정이다(김선정, 2005).

청소년 시기의 부모자녀의 관계는 심리적 복지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부모와 안정된 애착을 형성한 청소년들은 자

신은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타인을 신뢰할 

수 있게 된다(장휘숙, 1998). 중학생의 경우 부모에 대한 애

착이 높을수록 자기 자신에 대해 긍정적이고 자신감을 가지

고 행동한다고 하였다(정현희, 1993). 그러나 부모와의 애착이 

불안정하거나 부정적으로 형성된 경우에는 자신과 타인을 부

정적으로 지각하게 되고 우울감을 경험할 수 있다(Bowlby, 

1989). 

위에 열거한 바와 같이 섭식장애는 주로 청소년부터 발

생하고 그 원인으로 심리적, 사회문화적, 가족적 요인들이 

있으나 섭식장애대상과 가족관계의 선행연구가 부족하다. 

따라서 여자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섭식태도와 부모자녀관계, 

특히 부모와의 애착과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밝히고자 한

다. 또한 섭식태도와 청소년의 심리적 적응간의 관계를 밝힌 

선행연구들과 같이 섭식태도와 심리적 복지와의 관계, 부모

자녀관계와 심리적 복지와의 관계 또한 연구해 보고, 이들 

각각의 변인들이 섭식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고

자 한다. 이로써 왜곡된 섭식태도를 가진 여자청소년들과 그

들의 가족적․심리적 요인간의 관계를 알아보아 섭식장애 

성향의 문제를 해결할 효율적인 방법을 모색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섭식장애 환자가 아닌 일반 청소년의 섭식장

애를 주제로 한 선행연구는 섭식장애의 정도를 측정하는 척도

로서 섭식태도를 사용하였다(김문주, 2001; 노영경, 2005; 유

완송, 2004). 본 연구 또한 일반 여자청소년을 대상으로 왜

곡된 섭식태도의 정도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므로 섭식

태도를 측정도구로 사용하였다.

청소년기는 신체적으로 성장단계이며 정서적으로 불안정

한 상태이다(유완송, 2004). 또한 청소년은 미래 국가성장의 

주체로서 청소년의 문제는 청소년 시기에 그치지 않고 성인기 

이후까지 연계되므로 본 연구는 청소년기의 부적응현상 중 

왜곡된 섭식태도와 관련된 부모와의 관계 및 심리적 복지를 

연구하여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하도록 돕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연구문제

본 연구는 여자청소년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부모자녀관계, 

심리적 복지, 섭식태도의 차이를 분석하고, 부모자녀관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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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적 복지 및 섭식태도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구체

적으로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여자청소년들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부모

자녀관계, 심리적 복지, 섭식태도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여자청소년들의 섭식태도와 부모자녀관계 

및 심리적 복지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연구문제 3> 여자청소년들의 부모자녀관계와 심리적 복

지가 섭식 태도에 미치는 직접 및 간접적

인 영향은 어떠한가?

Ⅱ. 이론적 배경

1. 청소년기 부모-자녀 관계

청소년기는 사춘기와 더불어 시작되며, 이차 성징의 출현, 

신체급등 등 신체적으로 급격한 변화를 수반하고 심리적으

로는 신체변화에 대한 적응,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 자

아정체감 확립의 발달과제를 경험하게 된다(김선정, 2005; 이

부영, 1995). 청소년기의 부모-자녀관계는 애착과 자율성이

라는 두 요소로 이해될 수 있다. 청소년들은 부모에게 의존

하는 것으로부터 탈피하여 자기 스스로 삶의 방향을 선택해 

나가는 존재이고 싶어 한다. 그러나 청소년들이 자율성을 추

구하더라도 정서적으로는 부모와 안정된 애착관계를 이루고 

있을 때 건강한 발달이 이루어진다고 지적되어 왔다(금명자 

등, 2002).

Bowlby(1988)는 청소년기 애착이 아동기의 애착과 연장

선상에 있고 청소년기에도 애착대상에 대한 행동과 상호작

용은 줄어들어도 부모에 대한 애착의 중요성은 여전히 강조

된다고 하였다. Armsden과 Greenberg(1987)는 청소년기 정

체성은 부모와의 애착관계에서 벗어나 형성되는 것이 아니

라 부모와의 안정된 애착경험의 도움으로 이루어지며 부모

에게 갖는 안정감의 느낌은 언제나 자신이 필요할 때 자기

편이 되어 줄 수 있다는 신념으로 변환된다고 하였다.

청소년 자녀의 부모에 대한 애착은 청소년의 심리 행동적 

적응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어 왔다. 예를 들

어, 친밀한 청소년-부모애착관계는 진로 자기효능감과 밀접

한 관계가 있었는데(Ryan, 1996; 장휘숙, 1997 재인용) 안정

된 애착집단은 불안정 애착집단보다 사회적 자기효능감과 학

구적․직업적 자기효능감에서 더 좋은 점수를 보여주었다. 또

한 청소년기에 부모와의 분리과정이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

으면 경미한 정도의 갈등에서부터 가출, 비행, 학교 중도탈

락, 약물 오․남용, 혼전임신 등 청소년기의 심각한 문제들

과 맞물리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였다(금명자 등, 2002). 

가족관계가 안정적일 경우, 청소년들은 자존감이 높고 정

서적 적응을 잘하고 신체적으로도 건강한 반면, 부모와 감정

적 분리가 많이 되어있는 청소년일수록 부모로부터 거부되

었다는 느낌을 많이 갖고 자신의 대인관계 매력도가 떨어지

는 것으로 나타났다(금명자 등, 2002). 그리고 유은희(1993)

는 애착이 청소년들의 학업과 교우관계 등 학교생활의 적응

과 긍정적인 관계가 있다고 하였다. 즉 청소년기의 자녀들은 

부모로부터 벗어나 자율적이고 독립적이고자 하며 또 자아

정체감을 확립하는 것이 이 시기의 주요한 발달과업으로 

강조되어 왔으나 부모와의 안정된 애착과 유대감은 여전히 

중요하며 이 시기 자녀들의 건강한 발달에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2. 심리적 복지

심리적 복지는 개인이 지각한 주관적인 행복감 또는 총체

적인 감정을 의미하며(McDowell & Newll, 1990), Bradbern

(1969)의 연구를 시작으로 주관적 복지(subjective well-be-

ing)라는 용어와 함께 사용되어 왔다. Bryant와 Veroff(1982)

는 생활경험에 대한 반응과 정신건강에 대한 자기지각으

로서 생활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를 심리적 복지라고 하였으

며, Medley(1976)는 심리적 복지는 생활전체에 대한 행복과 

만족의 주관적인 감정 또는 일종의 태도로 심리적인 요인과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다(소옥현, 2005 

재인용).

심리적 복지에 관한 연구는 긍정적인 면을 강조한 입장과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함께 보는 입장으로 나누어

진다(김오남, 1998). 긍정적인 면을 강조한 경우는 복지의 

중요 예측변인으로서 객관적 조건과 생활영역에 대한 만족

감을 포괄적으로 표현한 생활만족도를 강조한 경우로 이희

정과 이숙현(1995)이 긍정적인 정서와 생활만족도를 심리적 

복지로 정의하였다. 반면에 장재정(1987)은 심리적 복지는 

개인의 경험 내에서 이루어지는 주관적인 지각이고 개인의 

삶의 양상을 총괄적으로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양면을 동시

에 가진다고 하였다. 또한 김오남(1998)은 긍정적 측면인 기

쁨이나 생활만족도, 자존감 등과 부정적 측면인 우울, 불안 

등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생활만족도가 높은 경우 또는 우울

과 불안점수가 낮은 경우 심리적 복지가 높은 것으로 해석

하였다. 이와 같이 심리적 복지의 지표를 생활만족도 및 자존

감과 우울로 보거나(백양희․최외선, 1997; 진미정, 1993), 긍

정적 정서, 부정적 정서, 생활만족도, 불안과 우울로 본 연구

(Emmons, 1992), 기쁨 및 자존감과 우울로 보는 등(Bar-

nett, 1985) 다양하게 정의 내리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들을 기초로 하여, 자아존중감과 우울감을 심리적 복지



4 한국가정관리학회지 : 제 26권 4호 2008

- 106 -

의 주요 지표로 간주하여 분석하였다.

우선 자아존중감(self-esteem)은 개인이 자신에 대해 가치

판단을 하고 그런 판단에 의해서 행동을 결정하게 된다는 측

면과 연관이 있다. Maslow(1965)는 모든 인간은 자존감의 

욕구가 있는데 이 욕구를 충족시킨 사람은 자신감이 있고 자

신을 가치 있고 유능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반면, 이 욕구

를 충족시키지 못한 사람은 열등감을 가지고 자신을 보잘 것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자신감에 대한 부정적

인 감정은 정신질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였다. Coo-

persmith(1967)는 자아존중감이란 자기 자신에 대한 개인

적인 평가로써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태도로 표현되며, 자

신의 능력, 중요성, 성공, 가치 등에 대하여 스스로 어느 정

도 믿고 있는지를 나타낸다고 하였다. Rogenberg(1965)는 

자신에 대한 긍정적 혹은 부정적 평가와 관련된 것으로서 

자기존경과 자신을 가치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정도라고 

하였다(박현희, 1997). 긍정적인 자아 존중감을 형성한 사람

은 자신과 타인을 수용하며 자신과 타인의 능력을 인식하고 

정서적으로 안정적이며 주위환경에 대해 소속감을 갖는(Marsh, 

1986; 이정수, 2006 재인용) 반면, 자아존중감이 낮은 사람

은 부정적인 속성을 갖고 있으며 미래에 대한 긍정적 기대

가 낮다고 하였다(Brown, 1987; 이정수, 2006 재인용). 자아

존중감에 대한 다양한 견해를 종합해 볼 때, 자아존중감은 

자신에 대한 현실적인 자기수용과 정확한 자기지각에 토대

를 둔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와 자신을 사랑하는 심리

상태라고 표현할 수 있다. 

우울감은 자주 심리적 복지의 부정적 지표로 간주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경험하게 되는 우울한 느낌이

지만, 대표적인 증상은 슬픈 감정이다(김계현, 2000). 우울은 

그 정도에 있어서 단순한 아픔이나 우울한 기분에서부터 지

속적인 상실감이나 무력감, 나아가서는 자살기도를 포함하는 

정신병적인 상태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며 인간의 정신건강이

나 적응에 매우 중요한 지표로 간주되고 있다(김정희, 1995). 

우울로 정의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증상을 나타내야 하는데 

첫째는 정서적으로 슬픈 감정과 외로움, 공허감을 지속적으

로 느끼는 것과 둘째는 자기 자신, 자신의 세계, 자신의 미

래에 대해 인지적 왜곡을 보이며 사고력 및 주의력 저하가 

일어나는 인지적 증상, 마지막으로 불면증, 식욕감퇴, 체중감

소 등의 생리적 증상이 우울의 세 가지 증상이다(신재은, 1999). 

우울은 사춘기를 전후해서 급격히 증가하여 청소년기에 

많은 학생들이 경험하는 전형적인 심리적 부적응의 하나이

다(이정수, 2006). 청소년의 우울증 빈도가 성인보다 높은 것

으로 나타났는데(Rutter, 1986; 이정수, 2006 재인용) 청소년

기에 우울증을 경험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성

인기에도 우울증을 경험할 비율이 높다고 한다(Kandel & 

Davies, 1982). 청소년의 우울증상은 은폐된 상황에서 예측

할 수 없는 충동적이고 파괴적인 행동표현으로 발현되는 경

향이 있는데(Anthony, 1970), 반항, 결석, 가출과 같은 행동

장애나 범죄행위도 우울과 함께 나타난다. 그리고 우울증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은 혼자 있기를 좋아하는 사회적 고립의 

경향을 보이며 불안, 공황, 섭식장애 등을 겪게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Cantwell & Baker, 1992; 이정

수, 2006 재인용).

3. 섭식태도1)

섭식이란 생을 영위하는 데에 필수적인 생물학적 기능이

다. 갓 태어난 아기는 곧 어머니와 수유-섭식의 경험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유대형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과정의 하나

이고 이러한 섭식행동은 그 후 일생동안 다른 사람들과의 

사회적인 상호관계 속에서 계속되어진다. 그런 점에서 섭식

장애(eating disorder)란 생물학적, 정신적, 사회적 요소들이 

모두 관계되는 일종의 심리사회생물학적 장애라고 할 수 

있다(최진숙, 1991).

섭식태도의 현저한 이상을 특징으로 하는 장애로 크게 두 

가지 중요한 장애인 신경성 식욕부진증(anorexia nervosa)

과 신경성 대식증(bulimia nervosa)으로 나뉘어 진다. 이 두 

식사관련 장애의 공통적인 증상은 체중과 체형에 대한 지각

이상이며, 신경성 식욕부진증(거식증)은 최소한의 정상체중

조차 유지하기를 거부하고 신경성 대식증(폭식증)은 정상

범주이상의 체중을 유지한다는 점만이 다를 뿐, 이 두 질환은 

모두 식사를 극도로 제한하거나 폭식을 하고 난 후 체중을 

빼기 위해 비정상적인 노력을 하는 등 식사태도의 현저한 

장애를 보인다(APA, 1994; 박준성, 2001 재인용). 섭식장애

의 결과는 많은 신체적, 정신적 증상과 징후들을 초래하게 되

는데 심한 혹은 만성적인 섭식장애 대상자들은 전해질 불균

형, 치아 에나멜의 부식, 영구적인 뇌손상, 불임, 만성적인 허

약, 기관손상, 그리고 심부전을 가져오며 장기간의 합병증

으로는 쿠싱질환과 골다공증이 있다(황란희․신혜숙, 2000).

섭식장애는 연령에 따라서 발달단계와 상관이 있고 그 

정도도 경미한 식습관의 이상에서부터 심한 질환의 형태

까지 광범위하다. 신체적, 정신적으로 성숙이 완성되는 시기

인 청소년 후기에 형성된 건전하고 올바른 식생활은 성인

1) 섭식태도에 관한 선행연구 중에는 섭식태도척도를 사용하고 

일반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이지만 ‘섭식장애’라는 용어

를 사용한 연구가 대부분을 차지한다(유완송, 2004; 황란희․

신혜숙, 2000; 성미혜, 2005 외). 섭식장애(eating disorder)란 

일종의 정신사회생물학적 장애(최진숙, 1991)로서 정신질환 

진단편람 4판(DSM-Ⅳ)에 정식으로 기재된 ‘질환’으로 본 연구

에서의 대상자가 일반 여자 청소년이고 연구대상자의 식사

습관에서 섭식장애성향을 살펴보기 위한 것이므로 본 연구

에서는 ‘섭식태도’ 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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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로 이어지며 이후의 생의 건강을 결정짓는데 중요한 요인

이라고 할 수 있다(노영경, 2005). 보다 심각한 형태의 섭식

장애가 나타나는 것은 사춘기 이후인데 이들의 대부분은 

자아주체성, 신체상, 성, 자율성 등 청소년기의 주요한 발달

과제의 이상을 동반한다(최진숙, 1991). 미국정신건강연구소 

조사에 의하면(www.apa.org) 섭식장애 경험자의 대다수인 

90%정도가 청소년과 젊은 성인여성이라고 하였고, 섭식문제

에 관한 선행연구를 고찰한 Dinsmore와 Stormshak(2003)

은 청소년과 젊은 성인 여성의 1-3%가 섭식장애 증상을 보

이며 젊은 성인 여성의 약 20%가 섭식장애에 준하는 증상

을 보인다고 하였으며, Ata 등(2007)은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섭식장애 행동을 더 많이 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은 

섭식장애 문제가 여자 청소년들에게 특히 중요한 이슈일 수 

있음을 시사하는 데, 실제로 Silva(2007)는 보통의 고등학교 

여학생을 섭식장애 위험군으로 분류할 수 있다고 하였다. 

섭식장애에 대한 현상은 신체적 발달과업을 이루고 긍정

적인 신체상을 형성해야 할 중요한 발달시기에 있는 청소년

의 경우 중요한 문제가 된다(Stein, 1997, 김선정, 2005 재인

용). 섭식장애 청소년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으로는 

정상적인 사고의 발달이 어렵고 자신의 신체발달에 따른 

정상적인 느낌을 경험할 수 없으며 체격에 대한 비현실적인 

생각을 한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4. 부모와의 애착 및 심리적 복지와 섭식태도의 관계 연구

청소년 자녀의 부모애착과 심리적 복지 그리고 섭식태도

의 연관성에 관한 다수의 선행연구들이 있다. 우선 부모자녀

관계 혹은 가족기능과 섭식태도 문제의 연관성에 대하여 

Ata 등(2007)은 부모의 지지가 낮을수록 청소년의 섭식문제

행동이 더 높았음을 발견하였다. 많은 선행연구들은 섭식

문제와 부모와의 관계에 직접적으로 초점을 두지는 않았

지만 섭식행동문제의 중요한 상관요인으로서 가족기능에 초

점을 두어 그 연관성을 분석하였다. 예를 들어 Dinsmore

와 Stormshak(2003)은 여자 청소년의 섭식태도와 행동은 

가족응집성과 적응력 차원으로 측정한 가족기능과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밝혔고, Lundholm과 Waters(1991)는 그

들의 임상연구에서 섭식장애와 가족관계 사이의 전반적인 

상관관계를 밝혔는데 피험자들이 가족관계를 부정적으로 

평가할수록 그들의 섭식행동과 음식에 대한 관점이 왜곡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Lerson(1991, 정영선, 2005 재인용)

에 의하면 가족의 역기능적인 의사소통 양식은 내담자의 

섭식행동과 신체에 대한 왜곡된 인지와 높은 상관이 있었

다. 가족기능이 섭식장애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자들

(Felker & Stivers, 1994; Leung & Schwarzmann, 1996)은 

가족의 낮은 기능이 섭식장애 내담자의 자존감에 직접적

으로 부정적인 영향력을 끼치고 섭식장애의 생성 및 발달을 

촉진시킨다고 하였다. 우리나라의 선행연구에서도 부모자

녀관계 혹은 가족기능과 섭식문제의 관련성을 밝히고 있는

데, 공성숙과 현명선(2002)의 섭식장애 환자의 모녀관계에 

관한 연구에서는 환자의 삶에 어머니가 과잉개입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영선(2005)의 청소년의 섭식장애

와 가족기능과의 상관관계를 알아보는 연구에서는 폭식증의 

경우 내담자 가족의 상호작용이 대인관계가 부적절하고 감정

표현이 격렬하며 가족의 밀착이 약할수록 내담자는 체중을 

줄이고 칼로리를 적게 섭취하려고 하는 반조정 행동의 경향

을 심하게 보였다. 거식증의 경우 가족의 밀착이 강하고 갈등

회피경향이 강하며 부정적 감정의 표현이 적을수록 심하게 

나타났다. 또한 가족관계가 원만한 청소년이 가족관계가 원만

하지 못한 청소년에 비해 신경성 거식성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는데(김규민, 2000) 가족 성원들 간의 지나친 밀착이

나 부모의 지나친 간섭은 오히려 신경성 거식성향을 강화

시킨다고 보았다.

한편 Dinsmore와 Stormshak(2003)은 청소년이 지각한 가

족기능이 섭식태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자기

통제력 및 대처행동을 통해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발견

하였다. 이들의 연구는 가족기능이 청소년의 자기통제력 및 

긍정적인 대처행동을 증진시킴으로써 결국 건강한 섭식행동

을 할 수 있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국내 연구가 부족한 현 시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여자 청소

년들이 지각한 부모와의 태도가 심리적 복지를 통해 섭식태도

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가를 탐색적 차원에서 분석하고

자 하였다. 

다음으로 섭식태도는 정신건강 혹은 심리적 복지와 밀접

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어 왔다. 심리적 복지의 긍정

적 지표인 자아존중감과 섭식태도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성미혜(2005)의 여대생의 섭식태도와 자아 존중감 연구에서 

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 섭식장애 현상을 더 빈번히 보고한

다고 하였고, 이상선(1993)과 안소연(1994), 황란희와 신혜숙

(2000)은 식이장애와 자아존중감과 관련해서 폭식집단이 정

상집단보다 자아존중감이 더 낮았고 식이장애행동은 자아

존중감과 부적 상관관계를 가진다고 하였다. 또한 Button

(1996)과 Mintz(1988)은 신체에 대한 불만족이 낮은 자아

존중감과 높은 우울수준을 불러 일으켜 섭식장애의 주요한 

발병원인이 된다고 하였고, Ata등(2007)도 청소년의 낮은 

자아존중감과 섭식태도가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밝혔다. 그

러나 유완송(2004)과 김규민(2000)은 자아존중감이 섭식태도

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함으로써, 섭식태도와 

자아존중감의 관계에 관한 연구결과는 아직 일관적이지 

않다.

다음으로 섭식태도와 우울감과의 관계 연구를 고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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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면 다음과 같다. 섭식장애 환자들은 대개 우울증을 비롯한 

다양한 정신병리증상들도 함께 나타내는 경향이 있으며(Kin-

der, 1991) 섭식장애 환자들의 주요 우울증 평생 발병률은 

25~80%로 자주 나타나는 등 우울과 섭식장애는 높은 관계

가 있다고 하였다. 즉, Kinder(1991)의 연구에서 나타난 섭

식장애와 우울감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결과는 신경성 식욕

부진증 환자 중에서 우울을 동반하는 비율이 35~85%이고 

폭식증환자의 우울과 불안 측정 시 매우 높은 점수를 보여 

우울과 섭식장애의 관계가 강하게 지적되고 있는 김민연(2001)

의 연구결과와 상동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안소연(1994)의 

연구에서도 폭식행동을 보이는 집단이 정상집단에 비해 우

울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Wardie(1987)은 개인

의 폭식이나 과식을 촉진하는 불쾌한 정서로 우울이 가장 

많이 논의된다고 하였다. 김선정(2005)은 폭식행동이 우울과 

부정적인 정서를 유발하고 그러한 우울과 부정적인 정서는 

다시 폭식행동을 반복하게 하며 이러한 우울과 폭식행동이 

순환적인 관계를 나타낸다고 하였다. 그리고 조아미(1999)는 

청소년의 섭식행동에 대해서 정서관련 섭식욕구가 어느 정

도 설명력을 가지느냐를 단계적 회귀분석을 통하여 조사한 

결과 우울 및 불안, 분노, 무료함이 중요한 변인으로 작용

하였음을 발견하였다.

5. 기타 관련된 일반적 특성 변인들 

본 연구에서 여자 청소년들의 섭식태도는 부모와의 애착 

및 심리적 복지와 밀접한 연관이 있을 것을 가정하였으며, 기

타 섭식태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조사된 일반적 특성변인

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연령 및 학교급간에 따른 

섭식태도의 연구(Roth, 1995)에서는 7~8학년의 여학생들이 

날씬해지려는 욕구와 행동을 더 많이 한다고 하였고 Casper

(1996)와 Wright(1995)는 청소년기는 섭식장애에 매우 취약

한 시기여서 13~18세 사이에 섭식장애가 가장 많이 일어난

다고 하였다. 또한 학교급간의 경우 무료할 때 먹고 싶다는 

욕구가 생기는 경향이 중학생보다 고등학생이 더 강하다고 

나타나 중학생보다는 고등학생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정서

상태에서 섭식욕구가 강할 수 있다고 하였다(조아미, 1999). 

권두승과 조아미(1998)의 연구에서는 학교 급별에 따라 섭식

행동 및 태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한 결과 유의한 차이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성은(2001)과 유완송(2004)

은 연령에 따라 섭식태도의 차이는 보이지 않는다고 하였다. 

가족소득에 따른 섭식태도의 연구는 그동안 섭식장애는 

중류층 이상의 계층에서 발생하는 질병으로 알려져 왔는데 

이제는 하류층 청소년에서도 찾아볼 수 있고, 특히 성취욕이 

강한 집단에서 섭식장애의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 가족경제

상태와 섭식장애는 별 상관이 없다고 하였다(권두승․조아미, 

1998). 부모의 결혼상태에 따른 섭식태도에 관한 연구는 부모

의 이혼이나 사별로 인한 가족구조의 변화, 즉 변화된 부

모의 결혼관계는 가족기능과 자녀의 행동에 변화를 일으

키게 되고, 동거부모형태는 가족기능과 청소년의 정신건강

에 대단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이경희․유영달, 2006)가 

있다. 부모의 학력에 따른 섭식태도에 관한 선행연구로는 

정영선(2005)의 청소년의 섭식장애와 가족기능과의 관계연

구가 있는데 폭식증을 가진 연구대상자의 부모의 학력이 

높을수록 섭식장애를 보인다고 하였다.

다음으로 자존감과 우울감이 일반적 특성 변인과 어떠한 

연관이 있는가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연령에 따라 우울감

에 차이가 없었다는 연구(이은아, 2000; 장재효, 1989)가 있

고 자존감도 학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유완송, 2004). 

부모의 결혼상태 및 거주상태에 따라서 이경희와 유영달

(2006)은 부모의 결혼관계와 동거여부는 자녀의 심리적 안녕

에 변화를 일으키는 중요한 변인이라고 하였다. 또한 청소년

의 부모에 대한 애착관계에 관한 김인숙(2001)의 연구결과, 

고학년이 저학년보다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한 애착수준이 

더 낮았다. 가족의 일반특성에 따라 청소년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로 이경희와 유영달(2006)은 부성 또는 

모성의 상실은 청소년의 인격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하였고, 민병애(1991)와 이경룡(1987)은 구조적 

결손가족의 학생들이 정상가족의 학생보다 심리적으로 부정

적이며 생활만족도도 낮다고 보고하였다. 부모자녀관계는 

동거부모유형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는데, 친부모가족과 친모가족의 청소년이 계부모가족과 친부

가족의 청소년에 비해 더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이경희․유영달, 2006).

이상에서와 같이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 변인에 따른 부모

와의 애착, 심리적 복지 및 섭식태도에 관한 연구는 연령 혹

은 학교급별, 부모의 교육수준 및 결혼상태 등에 초점을 두

었으나 이에 대한 연구가 충분하지 않고 연구결과가 일관적

이지 않아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Ⅲ. 연구방법 및 절차

1. 연구대상 및 절차

본 연구는 여자청소년들의 부모자녀관계와 심리적 복지

(자존감, 우울감) 및 섭식태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것

으로 전라북도에 소재한 중학교, 고등학교 여학생들을 대

상으로 질문지법을 사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 대

상자를 여자청소년으로 선정한 근거로는 섭식장애환자가 

남성보다는 여성에게, 청소년기나 초기 성인기에 더 빈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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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인 구  분 빈  도 (%) 변  인 구  분 빈  도 (%)

학교 급별
중학생

고등학생

217

202

(51.8)

(48.2)
부모 

결혼 상태

부모생존, 동거

부모생존, 별거

한부모

320

74

23

(76.7)

(17.7)

(5.5)

부모

교육수준

부

중졸 이하

고  졸

대졸 이상

69

214

109

(17.6)

(54.6)

(27.8) 월 소득

100만원 이하

101~200만원 이하

201~300만원 이하

301만원 이상

69

137

87

77

(18.6)

(37.0)

(23.5)

(20.8)

모

중졸 이하

고  졸

대졸 이상

79

248

65

(20.2)

(63.3)

(16.6) 종  교
없  다

있  다

154

264

(36.8)

(63.2)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하다는 성별 및 연령별 섭식장애 조사연구(APA, 1994; Hoek, 

1993; King, 1998; Lally, 2007)를 기초로 하였다. 또한 우리

나라에서 거식증과 폭식증의 섭식장애를 가진 대상은 청소

년과 젊은 성인여성으로 나타난다는(김정욱, 2000) 연구보고

에 의거 하였다. 

본 연구조사는 전라북도 중소도시에 소재한 4개 중학교와 

2개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총 470부의 

질문지를 배부하여 428부를 수집하였으며, 이 가운데 부적

절하다고 판단된 질문지 9부를 제외한 419부가 최종 분석 

자료로 이용되었다.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으로는 연령, 학년, 종교, 부모의 

결혼상태, 부모의 학력, 가정의 월평균소득 등을 포함하였

다.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조사대상자의 학교급별로 보면 중학생이 217명(51.8%), 

고등학생이 202(48.2%)로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비율은 비슷

하다고 볼 수 있다. 조사대상자 부모의 결혼 상태는 생물학

적인 부모의 유무와 동거여부를 나타내는 것으로 조사대상

자의 76.7%가 두 분 모두 생존하고 동거하는 것으로 나타

났고, 두 분 모두 생존하나 별거중인 경우는 17.7%, 두 분 중 

한분만 생존한 경우는 5.5%였다. 부모의 교육수준을 보면 아

버지 집단의 경우는 중졸이하 17.6%, 고졸 54.6%, 대졸이상 

27.8%로 나타났으며 어머니 집단의 학력은 중졸이하 20.2%, 

고졸 63.3%, 대졸이상 16.6%로 아버지 집단이 어머니 집단

보다 교육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의 월 소득은 100

만원 이하 18.6%, 101-200만원 37.0%, 201-300만원 23.5%, 

301만원 이상 20.8%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의 종교는 종교

를 가지지 않은 집단 36.8%, 종교를 가진 집단 63.2%로 조

사대상자 중 종교를 가지고 있는 집단이 많았다. 

2. 측정도구

1) 부모자녀 관계 : 부모에 대한 애착척도

본 연구에서는 부모자녀관계를 측정하기 위해 Armsden 

과 Greenberg(1987)에 의해 개발된 자녀가 느끼는 부모에 

대한 애착 척도 (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IPPA)를 사용하였다. 부모에 대한 애착 척도는 청소년들의 

부모와 동료에 대한 정의적, 인지적, 행동적 측면의 애착정

도를 측정하는 검사도구로 정정숙(1994)이 번안한 것에서 부

모와의 애착을 측정하는 28문항을 사용하였다. IPPA는 세 가

지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부모와의 언어적 의사소

통 정도와 질을 측정하는 의사소통영역(10문항), 청소년들의 

정서적 욕구에 대한 부모의 반응에 있어 안정성을 측정하는 

신뢰감 영역(10문항), 부모로부터 정서적 유리 또는 부모에 

대한 분노를 측정하는 소외감 영역(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

다. 각 문항들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 까지의 Likert식의 5점 Likert척도로 평정하였으며 소

외감 차원을 구성하는 문항을 제외한 모든 부정적 문항들은 

반대로 채점하였다. 신뢰감 문항과 의사소통 문항을 합한 

점수에서 소외감 문항 점수를 뺀 것을 개인의 부모에 대한 

애착점수로 하였으며 이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와의 애착이 

잘 형성되어 있음을 의미하였다. 본 연구에서 부모에 대한 애착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 .85로 나타났다.

 

2) 심리적 복지

본 연구에서의 심리적 복지는 자아존중감과 우울감으로 

구성하였다. 자아존중감 척도는 Rosenberg(1965)가 개발한 

자아존중감 척도를 이훈진과 원호택(1995)이 번안한 한국판 

척도를 사용하였다. Rosenberg의 자아존중감 척도는 긍정적 

자아존중감 5문항과 부정적 자아존중감 5문항 등 모두 10문

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아존중 정도와 자아승인 양상을 

측정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으며 부정적인 문항은 역점으로 

계산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질문지는 Likert식 5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하였고 신뢰도는 

Cronbach's α = .83 이었다. 

우울감 척도는 Radolff(1977)의 CED-D(The Center For 

Epidemiological Studies-Depression Scale)을 사용한 황경

순(1998)의 연구를 재인용하여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20문항

의 Likert식 4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긍정적인 문항은 역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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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인 구  분 부모 애착
심리적 복지

섭식태도
자존감 우울감

학  년

중

고

t ( df )값

4.12(1.87)

3.99(1.96)

0.73(416, 411)

3.13(.65)

3.02(.67)

1.82(417, 413)

2.32(.42)

2.41(.48)

-2.08*(417, 404)

2.24(.41)

2.41(.47)

-3.96**(417, 398)

부모

결혼 상태

부모생존, 동거

부모생존, 별거

한 부모

F ( df ) 값

4.17(1.89) b

3.47(1.97) a

4.22(1.65) b

4.23*(2, 414, 416) 

3.11(.67)

2.96(.67)

2.90(.47)

2.41(2, 414, 416)

2.34(.43) a

2.52(.54) b

2.33(.34) a

5.04**(2, 414, 416)

2.07(.54)

2.13(.56)

2.11(.70)

.46(2, 414, 416)

교육수준

부

중졸이하

고 졸

대졸이상

F ( df ) 값

3.46(1.79) a

4.11(1.98) b

4.29(1.72) b

4.39*(2, 388, 390)

2.94(.65) a

3.04(.66) a

3.26(.67) b

6.23**(2, 389, 391)

2.45 (.47)

2.35 (.44)

2.34 (.45)

1.57(2, 389, 391) 

2.14(.59)

2.08(.56)

2.04(.51)

.80(2, 389, 391)

모

중졸 이하

고 졸

대졸 이상

F ( df ) 값

3.83(1.72)

4.12(1.92)

4.27(1.90)

1.08(2, 388, 390)

2.93(.63) a

3.07(.65) a

3.33(.67) b

6.88**(2, 389, 391) 

2.43(.45)

2.37(.43)

2.27(.41)

2.33(2, 389, 391) 

2.15(.51)

2.09(.55)

1.95(.52)

2.64(2, 389, 391)

월소득

100만원 이하

101~200만원 이하

201~300만원 이하

301만원 이상

F ( df ) 값

3.64(2.11) a

3.82(1.82) ab

4.32(1.89) bc

4.58(1.98) c

4.18**(3, 365, 368)

3.02(.68) a

3.00(.67) a

3.20(.56) ab

3.26(.71) b

3.48*(3, 366, 369)

2.39(.51)

2.39(.44)

2.33(.41)

2.31(.45)

.78(3, 366, 369)

2.05(.55) ab

2.18(.57) b

2.04(.49) ab

1.97(.55) a

2.97*(3, 366, 369)

*p<.05, **p<.01, ***p<.001

<표 2> 일반적 특성 변인에 따른 차이검증 결과 M(SD)/D

으로 계산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우울감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 .87 이었다.

3) 섭식태도

섭식태도 척도는 일반 청소년들이 자신의 섭식장애성향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척도를 선정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그 

결과, Garner와 Garfinkel(1979)이 개발한 섭식태도 검사(EAT)

와 Halm, 등(1981)가 개발한 폭식질문지(Binge-Eating Ques-

tionaire)를 신미영(1997)이 수정 보완한 도구에서 섭식문제

에 관한 어려움을 나타내는 13문항을 선정하여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

지의 5점 Likert식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섭식태도에 어려움이 있음을 의미한다. 이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 .79로 나타났다.

3. 자료분석

본 연구자료의 분석은 SPSS WIN 12.0을 이용하였고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연구문제와 관련하여 일반적 특성에 따른 부모

자녀관계, 심리적 복지 및 섭식태도의 차이검사는 t - test와 

ANOVA를 실시하였고 여자청소년들의 부모자녀관계와 심

리적 복지, 섭식태도와의 관계는 Pearson의 상관관계분석을, 

부모자녀관계와 심리적 복지가 섭식태도에 미치는 영향은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Ⅳ. 결과 및 해석

1. 일반적 특성 변인에 따른 차이

<연구문제 1> 을 분석하기 위하여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인 학년, 부모의 결혼상태, 부모의 교육수준, 월소득, 

종교에 따른 부모에 대한 애착, 심리적 복지, 섭식장애의 차

이를 t 검증과 F 검증 그리고 Duncan의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일반적 특성 변인에 따른 부모에 대한 애착의 차이는 

<표 2>와 같으며 부모 결혼상태에 따른 차이분석 결과 유의

한 차이가 있었다. 즉 조사대상자의 부모가 생존하고 동거중

인 집단과 한부모인 집단이 부모가 생존하지만 별거중인 집단

보다 더 부모에 대한 애착의 정도가 높았다.

부모 교육 수준에 따른 부모에 대한 애착의 차이에서는 

아버지 학력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즉 조사대상자

의 아버지 학력이 고졸 이상인 집단이 중졸이하의 집단보다 



9여자청소년들의 부모자녀관계와 심리적 복지 및 섭식태도의 관계

- 111 -

변 인 부모 애착 자존감 우울감

자존감

우울감

섭식태도

.48**

-.47**

-.19**

-.62**

-.17** .31**

**p<.01

<표 3> 변인 간 상관관계

부모애 대한 애착의 정도가 높았다. 한편 어머니 학력에 

따른 부모애착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조사대상자 가정의 월 소득에 따른 부모에 대한 애착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월소득 301

만원 이상의 집단이 100만원 이하인 집단보다 더 부모애 대

한 애착의 정도가 높았다. 일반적 특성변인 중 학년과 종교

에 따라서는 부모에 대한 애착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중 

학년에 대한 부모애착관계의 차이 결과는 청소년 고학년이 

저학년보다 부모에 대한 애착이 낮다는 김인숙(2001)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지 않는다. 

다음으로 일반적 특성변인에 따른 심리적 복지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 2>와 같은데 학년, 부모결혼상태, 부모

교육수준, 월소득에 따라 자존감이나 우울감이 유의한 차이

를 보였다. 먼저 학년에 따른 심리적 복지의 차이는 우울감

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즉 고등학생이 중학생에 비하

여 지난 한달 동안 심리상태가 불안하고 우울하다고 지각하

고 있었는데 이는 청소년의 연령에 따른 우울은 유의한 차

이가 없다는 이은아(2000)와 장재효(1989), 강미선(1993)의 연구

결과는 일치하지 않는다.

부모결혼상태에 따른 심리적 복지의 차이는 우울감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조사대상자의 부모가 생존하고 동거

중인 집단과 한부모인 집단이 부모가 생존하지만 별거중인 

집단보다 덜 우울하다고 지각하고 있었다.

부모의 교육수준에 따른 심리적 복지의 차이는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자존감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학력이 고졸이하인 집단보다 대졸인 집단이 자신

을 더 가치 있게 생각하고 존중하고 있었다. 

조사대상자 가족의 월 소득에 따른 심리적 복지의 차이는 

자존감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월 소득이 301만원 이

상인 집단이 200만원 이하인 집단보다 더 자신에 대해 긍정

적으로 지각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일반적 특성변인에 따른 섭식태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학년과 월 소득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중학생보다 고등학생이, 월평균 소득이 101~200만원 집단

보다 301만원 이상인 집단이 섭식태도에 있어서 섭식장애의 

정도가 더 높았다.

2. 부모에 대한 애착과 심리적 복지 및 섭식태도와의 

상관관계

조사대상자의 부모에 대한 애착과 심리적 복지, 부부모에 

대한 애착과 섭식태도, 심리적 복지와 섭식태도는 어떠한 상관

관계가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하여 Pearson의 상관관계 분석

을 실시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부모에 대한 애착과 자존감은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나 부모와 긍정적인 애착이 형성될수록 자존감의 

정도는 높았다. 한편 부모에 대한 애착과 우울감 관계는 

자존감과는 반대의 결과로 부모에 대한 애착의 정도가 낮

을수록 청소년이 느끼는 불안과 우울의 정도는 높았다. 

부모에 대한 애착과 섭식태도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에 

대한 애착의 정도가 높을수록 왜곡된 섭식태도를 보이는 

정도가 낮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한편 심리적 복지와 섭식태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

과, 자존감과 섭식태도는 부적 상관관계를(r=-.17, p<.01), 

우울감과 섭식태도는 정적인 상관관계(r=.31, p<.01)를 보

였다. 즉 자신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고 존중할수록 섭식태

도에 있어서 섭식장애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반대로 

자신의 처지에 대해 비관하고 불안하며 우울할수록 왜곡

된 섭식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섭식태도에 대한 관련변인의 영향력

여자청소년들의 섭식태도에 대한 관련변인의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앞서 실시한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섭식태도의 차이검증 결과 유의한 차이가 있는 변인

과 부모에 대한 애착, 심리적 복지를 독립변인으로 투입하

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4> 과 같다.

<표 4>에 의하면 여자청소년의 섭식장애적인 섭식태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우울감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학년으로 나타났다. 즉 청소년의 우울감이 높을수

록,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섭식장애적인 섭식태도를 보이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변인의 섭식태도에 대한 설명력

은 16%이었고 이중 예측력이 가장 큰 변인은 우울감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개인의 폭식이나 과식을 촉진하는 불쾌한 



10 한국가정관리학회지 : 제 26권 4호 2008

- 112 -

종속변수

자존감 우울감 섭식태도

b β b β b β

독립변수

부모애착

자존감

우울감

.17

 

 

.48***

 

 

-.11

 

 

-.47***

 

 

-.02

.04

.38

-.07

.05

.31***

상수

F-Value

R
2

Durbin-Watson

2.40

126.57

.23

1.79

 

***

 

 

2.81

116.12

.22

1.88

 

***

 

 

1.15

15.13

.10

2.04

 

***

 

 

***p<.001

<표 5> 경로분석을 위한 중다회귀분석 결과

종속변수

설명변수

섭식태도

b β

통제변인

학 년
a

월소득
b

 

 .22

-.08

 

.20***

-.07

부모 애착 -.01 -.05

자존감

우울감

 .07

 .40

.08

.33***

Constant

R
2

F

2.10

 .16

14.25***

***p<.001

※ a : 학년 : 중=0․고=1, b : 월소득 : 200만원이하=0․201만원이상=1

<표 4> 섭식태도에 대한 중다회귀분석 결과

정서로 우울이 가장 많이 논의되고 있다는 Wardle(1987)과 

Atkinson과 Ringuette(1967)의 연구와 일치한다. 또한 조

아미(1999)의 청소년의 정서관련 섭식욕구에 관한 연구에서 

폭식 및 음식에의 집착에 대하여 분노, 무료함, 우울/불안 

순서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와 일치한다. 반면에 부모에 

대한 애착과 자존감, 월 소득은 섭식태도에 유의하게 영향

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중 자존감에 대한 결과

는 자아존중감이 식이태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유완송(2004)과 김규민(2000)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앞에서는 섭식태도에 대한 관련변인들의 직접영향을 중

다회귀분석을 통해 검증하였다. 이와 더불어 본 연구에서

는 부모에 대한 애착이 자아 존중감, 우울감의 심리적 복

지를 통해 섭식태도에 미치는 간접영향 분석을 위해 경로

분석을 탐색적으로 실시하였다. 이러한 분석은 가족의 기

능이 섭식장애의 생성 및 발달에 자아존중감을 통하여 간

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Leung와 Schwarzmann(1996)의 

연구결과와 자기통제력과 대처행동이 가족기능이 섭식행동

문제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하였다는 Dinsmore와 Storm-

shak(2003)의 연구결과에 근거하였다. 분석결과는 <표 5> 

및 <그림 1>, <표 6>과 같은데 부모에 대한 애착과 자존

감은 섭식태도에 직접 영향변인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반

면 우울감은 섭식태도에 직접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또한 3개 독립변인들이 섭식태도 변량의 10%를 설

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가운데 우울감이 가장 강력

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우울감이 높을수록 섭식장애

적인 섭식태도의 정도가 높았다. 다음으로 부모에 대한 애

착이 자아존중감과 우울의 매개변수들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자존감, 우울감에 대한 부모에 대한 애착의 

설명력은 각 23%, 22%으로 부모에 대한 애착은 자아존중

감과 우울에 직접영향을 미쳐서 부모에 대한 애착이 높을

수록 자아존중감이 높고, 우울감이 낮다고 해석할 수 있

다. 부모에 대한 애착과 심리적 복지가 섭식태도에 어떠한 

경로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분석은 <그림 1>, <표 6>

과 같다. 부모에 대한 애착은 섭식태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청소년의 우울감을 매개

변인으로 하여 간접적으로 섭식태도에 영향을 미친 것으

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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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05

자존감

부모에 대한 애착 섭식태도
-.07

우울감
-.47*** .31***

***p<.001
*  은 유의하지 않은 경로임

<그림 1> 섭식태도에 대한 경로분석 결과

섭식태도

직접효과 간접효과 전체인과효과

부모 애착

자존감

우울감

-.07

.05

.31

-.11

-

-

-.18

.05

.31

<표 6> 섭식태도에 대한 부모 애착과 심리적 복지의 전체 인과효과

이러한 결과는 부모에 대한 애착이 섭식태도에 직접적으

로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부모에 대한 애착이 낮을수록 

우울감이 높아지고 섭식태도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즉 부모에 대한 애착이 왜곡된 섭식태도에 간접적으로 영향

을 준다고 말할 수 있다. 반면 부모에 대한 애착이 섭식태도

에 미치는 영향중 자아존중감은 중간매개로 작용하지 않는

다고 나타났는데, 이는 가족의 낮은 기능이 섭식장애자의 

자존감에 직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력을 끼치고 섭식장애의 

생성 및 발달을 촉진시킨다는 Leung와 Schwarzmann

(1996)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지 않는다. 

종합하면 섭식태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는 

청소년의 우울감이었고 부모에 대한 애착은 섭식태도에 간접

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섭식태도에 대한 전체

효과를 통해 청소년의 왜곡된 섭식태도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변인은 우울감임이 밝혀졌다.

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여자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부모에 대한 

애착, 심리적 복지, 섭식태도의 정도를 파악하고, 이들 간의 

관계를 분석하고, 부모애착 및 심리적 복지가 섭식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데 초점을 두었으며 그 결과를 요약

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부모에 대한 애착

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부모의 결혼상태, 아버지의 학력, 

월소득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부모의 결혼상태에서

는 조사대상자의 부모 모두 살아있고 동거중인 집단과 한부

모인 집단이, 부모 모두 살아있으나 별거중인 집단보다 부모

에 대한 애착의 정도가 높았다. 이는 친부모가족의 청소년이 

계부모 가족의 청소년에 비해 부모자녀관계가 더 좋다는 이

경희와 유영달(2006)의 연구를 뒷받침한다고 볼 수 있고, 부

성 또는 모성의 상실로 인한 청소년 자녀의 심리적 부적응

이 부모자녀관계에 부정적으로 반영된 결과라고 사료된다. 

둘째, 일반적 특성에 따른 심리적 복지는 학년, 부모결혼

상태, 부모의 교육수준, 월소득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학년에 따라서는 우울감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고등

학생이 중학생보다 더 우울하다고 지각하고 있었다. 또한 

부모의 결혼상태에 따라서는 우울감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

어서 조사대상자의 부모가 모두 살아있지만 별거중인 집단

이 부모가 살아있고 동거중인 집단과 한부모인 집단보다 

우울감이 더 높았다. 부모의 교육수준에 있어서 부모 모두의 

학력에 따라 자존감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아버지와 

어머니의 학력이 고졸이하인 집단보다 대졸인 집단이 자신

을 더 가치 있게 생각하고 존중하고 있었다. 월 소득에 따라

서는 자존감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월 소득이 301만

원 이상인 집단이 200만원 이하인 집단보다 자신에 대해 더 

긍정적으로 지각하고 있었다. 

셋째,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섭식태도의 차이는 학년과 월

소득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섭식태도에 있어서 섭식장애적인 성향이 더 높았는데 이러

한 결과는 섭식태도에 있어서 섭식장애의 정도가 더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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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소득에서는 101~200만원 이하인 집단이 301만원 이상인 

집단보다 왜곡된 섭식태도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학년이 높을수록 섭식장애 성향이 있다는 

명재원(1999)과 Roth(1995)의 연구와 중학생보다는 고등학

생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어떤 정서상태에서 섭식욕구가 

강하다고 한 조아미(1999)의 연구와 일치한다. 그러나 이성

은(2001)의 연구에서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학년차에 따라 

섭식태도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다는 결과와 일치하지 않

는다.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우울감이 더 높고 부정적인 섭

식태도가 더 높았다는 본 연구결과는 대학입시와 가까워지

고 사회에 대한 책임이 지워지기 시작함으로써 받는 심리적 

스트레스 때문에 정서적으로 우울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섭식태도에 대해 왜곡된 모습을 보

이는 것은 이 시기가 마르고 날씬한 사람에게 가치를 부여

하고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회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시기

(조아미, 1999)이기 때문인 것과 우울감과 연관된 부적응행동

으로서 섭식장애적인 섭식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생각된다.

월소득에서는 101~200만원 이하인 집단이 301만원 이상

인 집단보다 왜곡된 섭식태도를 보였는데 이러한 결과는 가족

경제상태와 섭식장애는 별 상관이 없다고 한 권두승과 조

아미(1998)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지 않는다. 한편 조사대상

자의 종교, 부모의 결혼상태, 부모의 교육수준에 따라서는 

섭식태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부모의 교육수

준에 따른 섭식태도 차이 결과는 폭식증 내담자의 부모가 

학력이 높고 상위층의 직업교육을 받을수록 내담자의 날씬

한 몸매에 대한 강박과 신체에 대한 불만족이 강하게 나타

나 섭식장애를 나타낸다고 한 정영선(2005)의 연구와 일치

하지 않는다.

넷째, 부모에 대한 애착과 심리적 복지의 관계에서 자존

감과 정적 상관관계를, 우울감과는 부적인 상관관계를 가진

다고 나타났다. 이는 어머니와의 애착이 청소년의 자아존

중감과 유의한 정적상관을 보인다는 이정수(2006)와 부모에 

대한 애착의 질이 높을수록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및 인생만

족 점수가 높아진다고 한 Greenberg(1983)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그리고 청소년기에 자신에 대해 긍정적이고 자신 

있게 행동하는 청소년일수록 그들의 부모와의 애착이 높다

고 한 정현희(1993)의 연구와도 일치한다. 또한 청소년기 

부모애착과 자존감간에는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인다는 

(Ata et al., 2007; Armsden, 1987; MeComick & Kennedy, 

1994; Rice, 1990)의 연구와도 일치한다. 또한 우울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 부모애착 안정성이 유의하게 낮다고 보

고한 Greenberg와 Mitchell(1990)의 연구결과와 불안정 

애착유형의 집단이 안정애착유형보다 우울점수가 현저히 낮

고 두 배의 우울증 발병률이 난다는 (Biffulco, 2001)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에 대한 애착

과 심리적 복지의 상관성은 매우 일관적으로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다섯째, 부모에 대한 애착과 섭식태도와의 상관관계에서 

부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 결과는 가족관계를 부정적으

로 평가 할수록 그들의 섭식행동과 음식에 대한 관점이 왜곡

된다는 Lundholm과 Waters(1991)의 연구와 가족의 역기능

적인 의사소통양식은 내담자의 섭식행동과 신체에 대한 왜

곡된 인지와 높은 상관이 있다는 정영선(2005)의 연구와 일치

한다. 또 부모로부터의 지지를 많이 받을 수록 섭식태도에 

문제가 더 낮았다는 Ata 등(2007)의 연구와 일치한다. 또한 

이 연구결과는 가족기능 수준이 높을수록 섭식문제행동이 더 

낮았다는 Dinsmore와 Stormshak(2003)의 연구와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여섯째, 심리적 복지와 섭식태도와의 관계에서는 자존감

과 섭식태도는 부적 상관관계 나타냈고 우울감과 섭식태도

는 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유완송

(2004)의 여고생의 식이장애 및 식이태도 관련 변인연구에

서 자아존중감 점수가 낮을수록 식이태도 평균점수가 높게 

나타나 식이장애의 위험성이 점점 증가한다고 한 연구결과

와 일치한다. 그리고 섭식에 관한 개인의 태도가 그의 자존

감이나 불안에 영향을 미친다는 다른 연구결과와도 일치

하는데(Fisher, 1994) 이러한 연구들은 비정상적인 식이행동

은 낮은 자아개념, 높은 불안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하여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또한 식이장애행동은 자아존중감

과 유의하게 부적 상관관계를 가진다고 한 이상선(1993)과 

안소연(1994)의 연구결과와 신체에 대한 불만족이 낮은 자아

존중감과 높은 우울수준을 불러 일으켜 식이장애의 주요한 

발병원인이 된다고 한 Button(1996)과 Mintz(1988), Ata 등

(2007)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우울감과 섭식태도의 정적 

상관관계 결과는 안소연(1994)의 연구에서도 폭식행동을 

보이는 집단이 정상집단에 비해 우울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

로 나타난 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김선정(2005)의 우울과 

폭식행동은 궁극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한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이들 연구결과를 종합해 보면 문제가 있는 

섭식행동은 자존감 및 우울감 등의 심리적 지표와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일곱째, 여자청소년들의 섭식태도에 대한 관련변인의 영

향력을 분석한 결과, 조사대상자의 섭식태도에 영향을 미

치는 변인은 우울감 및 학년으로 나타나 청소년의 우울감이 

높을수록 그리고 고등학생 집단이 중학생 집단보다 부정

적인 섭식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심리적 복지의 긍정적 지표와 부정적 지표를 동시에 투입

하였을 때, 부정적 지표인 우울감이 섭식태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을 나타내는 것으로 여자 청소년이 건강한 섭식

태도를 갖게 하기 위해서는 우울감 감소에 우선적인 초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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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어야 함을 시사한다. 

여덟째, 부모에 대한 애착이 자아 존중감, 우울감의 심리

적 복지를 통해 섭식태도에 미치는 간접영향 분석을 위해 

경로분석을 탐색적으로 실시한 결과 섭식태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는 청소년의 우울감이었고 부모에 

대한 애착은 우울감을 통하여 섭식태도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족기능 혹은 부모와의 관계

가 섭식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자존감, 우울감, 자기

통제력, 혹은 대처행동과 같은 개인심리적 특성 변인이 매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는 선행연구(Dinsmore & Stormshak, 

2003; Leung & Schwarzmann, 1996)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 결과는 부모와 애착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을수록 이로 인한 스트레스와 공허감이 우울감으로 

연결되고 결국 왜곡된 섭식태도를 야기하는 것으로 생각되

므로 섭식장애성향을 보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부모와의 

정서적 친밀감 향상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이상과 같이 본 연구결과 부모자녀관계와 심리적 복지 

및 섭식태도가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

라서 여자청소년들의 왜곡된 섭식태도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그 원인을 외모지상주의의 사회문화적 요인에서 찾기보다

는 청소년이 일차적으로 생활하는 가족에서 먼저 찾아야 할 

것이고 부모와의 친밀한 유대관계를 향상시킴으로써 기능

적인 섭식태도로의 변화가 가능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청소년은 부모와 가족으로부터 독립하고자 하는 욕

구와 더불어 친밀감을 형성하고자 하는 욕구를 동시에 가

진다. 청소년의 이러한 욕구가 균형을 이루고 충족될 때 

건강한 발달이 이루어질 수 있음은 본 연구에서 또 한번 

확인되었다. 따라서 섭식태도 문제로 나타나는 여자청소년

의 발달적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청소년기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한 교육 뿐 아니라 부모자녀관계 향상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보급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몇 가지 제한점을 기초로 후속연구를 제안하

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전라북도 소재의 일부 여

자 중․고등학생을 표집 하였는데 여자청소년의 규모를 감

안했을 때 조사 대상자의 거주지에 있어 폭이 좁고 가정의 

월 평균소득이 전국평균보다 낮았으므로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시켜 확대 해석함에 있어 한계가 있다. 따라서 앞으

로의 연구는 전국을 대표할 수 있는 표집에 기초할 수 있기

를 기대한다. 

둘째, 조사대상자를 일반계 중․고등학생으로 표집 하였

는데 무용과 여대생의 섭식태도에 관한 연구(김희영, 김숙영, 

2003)로 비추어 후속연구에서는 일반계 이외에도 실업계, 공

업계, 예술계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넓은 범위의 후속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아울러 섭식장애 문제는 주로 청소년

과 젊은 성인 여성의 문제라는 지적(Ata et al., 2007; 

Dinsmore & Stormshak, 2003; Silva, 2007; www.apa.org)

에 비추어 중고등학생과 대학생을 포함한 젊은 성인여성 

집단을 대상으로 한 비교연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여자청소년들의 섭식태도에 대한 

관련변인의 영향력을 분석하기 위하서 자아존중감과 우울감

을 개개의 독립변수로 두었는데 두 독립변수간의 상관의 

정도(r=-.62, p<.01)가 높아 우울감이 자아존중감과 상호작용

할 때 섭식태도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분석 또한 필요하다

고 사료된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우울감과 자존감의 곱

을 나타내는 상호작용 항을 독립변수로 취한 분석이 이루어

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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